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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이슈

 오픈웨이트 AI, 가중치 공개에서 생태계 주도권 경쟁으로

Ÿ 오픈웨이트 AI는 성능 격차 축소와 낮은 비용, 데이터 통제 이점을 바탕으로 연구와 실험을 

넘어 기업이 업무 특성에 따라 폐쇄형 모델과 조합하는 실질적 선택지로 확대

Ÿ 가중치 공개로 수익의 중심도 모델 자체에서 유통과 실행, 응용서비스로 이동하면서, 

개발사와 중개 플랫폼, 인프라 및 응용서비스 기업이 이용 단계별로 수익 확보

Ÿ 라이선스와 국가 정책이 이용 범위를 정하고 대형 인수로 유통 관문이 집중되면서, 경쟁은 

모델 공개보다 이용 조건과 수익 배분을 좌우하는 생태계 주도권으로 전환

Ÿ 국내는 공개 모델의 라이선스와 성능, 보안을 검증할 유통체계를 마련하고 국산 가속기 최적화와 

실증을 확대하는 등, 특정 모델 보유보다 검증 및 실행 경로 역량 확보에 대응의 초점을 둘 필요

주요국 동향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로 외국산 드론에 최대 100% 관세 부과

Ÿ 미국은 ’26년 9월 3일부터 외국산 드론·부품에 최대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기존 

FCC 신규 장비인증 제한과 연계해 외국산 드론의 시장 진입과 가격경쟁력을 동시에 제약

Ÿ 중국 중심의 공급망은 단기간 대체가 어려운 만큼, 미국 내 생산 확대와 한국·일본·EU 등 

지정국 공급망 활용이 병행되며 원산지 입증과 공급망 이력 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될 전망

 EU,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에 9,600만 유로 신규 공모 개시

Ÿ 유럽사이버보안역량센터(ECCC), 9,600만 유로 사이버보안 지원사업 신규 공모 개시('26.9.), 

AI 보안 도구·해저케이블 허브·규제 이행 지원 등 7개 사업에 500만~2,000만 유로 배분

Ÿ 투자 초점이 기술 확보에서 방어 수준 제고로 이동하고 규제와 이행 지원을 결합한 구조로, 

기업은 규제 대응을 경쟁 자산으로 재배치해야 하며 '27.1월 마감 후 과제 선정 결과 주목

주요 내용

문의처 동향분석팀 : 허창회 수석 TEL. 042-612-8243   Email. tareheo@iit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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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 주요 이슈

 오픈웨이트 AI, 가중치 공개에서 생태계 주도권 경쟁으로

 기업 채택 확대가 모델 밖의 수익화와 이용 경로 경쟁을 촉발

 성능·비용·데이터 통제 이점을 바탕으로 기업의 실질적 선택지로 부상

Ÿ 오픈웨이트는 AI 모델이 학습한 가중치를 내려받아 실행·수정할 수 있도록 공개한 방식으로, 폐쇄형보다 

이용자 권한이 넓지만, 소스코드와 학습 데이터 등 개발 과정의 공개 범위는 모델마다 차이

* 가중치(Weight): AI가 학습을 통해 정한 수치로 모델의 응답 방식을 결정. 오픈웨이트는 가중치를 공개하되 소스코드와 

학습 데이터는 비공개일 수 있으며, 상업적 이용과 수정·배포 범위도 모델별 라이선스에 따라 차이

Ÿ ’26년 들어 중국 개발사의 오픈웨이트 모델이 코딩과 에이전트 등 일부 업무에서 주요 폐쇄형 

모델과의 성능 격차를 줄이면서, 기업도 연구용을 넘어 실제 업무에 적용할 대안으로 검토되기 시작

Ÿ 낮은 이용료에 더해 실행 환경과 데이터 처리 방식을 기업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이점까지 

더해지면서, 오픈웨이트는 연구와 실험을 넘어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로 확대

AI 모델의 공개 방식별 특징표  

구분 폐쇄형 오픈웨이트 완전 오픈소스

공개 범위
가중치 비공개,

제공사 인터페이스로 접근
가중치 공개,

학습 데이터·방법은 비공개
가중치, 학습 데이터, 코드, 

체크포인트 등 공개

이용자 권한 제공 범위 내 질의·응답 이용 다운로드·자체 배포·수정 가능 개발 과정 재현·검증·수정 가능

실행 방식 제공사 클라우드에서 실행 별도 소프트웨어·인프라 필요 별도 소프트웨어·인프라 필요

대표 사례 Claude Opus 4.8, GPT-5.5
Kimi K3, Qwen3.8-Max, 

DeepSeek V4-Flash, Llama
IFM K2 Horizon

자료: Brookings('26.8), Cooley('26.8), Reuters('26.9) 자료를 종합하여 재구성

 모델 이용이 늘면서 수익과 통제권을 둘러싼 생태계 경쟁 본격화

Ÿ 오픈웨이트는 이용자가 공개된 가중치를 직접 실행할 수 있어, 수익의 발생 지점도 가중치 

자체에서 공식 추론 서비스와 모델 중개, 실행 인프라와 산업별 응용서비스로 확대

Ÿ 실제로 ’26년 8~9월 시장에서는 모델의 거래와 유통 관문을 확보하려는 플랫폼 인수가 이어진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도 특정 모델의 조달과 거래를 제한하려는 규제 검토가 가시화

* ’26년 8~9월 Stripe는 AI 모델 중개 플랫폼 OpenRouter를, NVIDIA는 최대 오픈모델 허브 Hugging Face를 

인수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 정부는 중국 오픈웨이트 모델의 정부 조달과 거래 제한을 검토 (Axios,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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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민간기업은 모델의 주요 유통·실행 경로를 확보하고 국가는 특정국 모델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면서, 경쟁의 중심도 개별 모델의 성능에서 이용자 접점과 시장 접근의 결정권으로 이동

 오픈웨이트 확산이 바꾸는 AI 산업의 수익 구조와 경쟁 지형

(확산 배경) 성능과 비용 및 데이터 통제 이점으로 기업의 실질적 선택지로 진입01

 성능 격차 축소와 낮은 이용료로 적용 가능한 업무 확대

Ÿ 일부 오픈웨이트 모델이 주요 폐쇄형과의 성능 격차를 줄이고 이용료도 낮아지면서, 기업이 

요구 성능과 비용을 함께 고려해 업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여건 마련

Ÿ 실제로 미국 AI 표준혁신센터(CAISI)는 DeepSeek V4 Pro와 자국 선도 모델의 성능 격차를 약 

8개월로 평가해, 선도 오픈웨이트 모델이 폐쇄형 모델을 수개월의 시차로 추격하고 있다고 분석

* Z.ai의 GLM-5.2는 프론트엔드 코딩 벤치마크에서 전체 2위이자 공개 모델 중 1위를 기록(CSIS, ’26.7.)

Ÿ 오픈웨이트는 주요 폐쇄형 모델보다 이용료가 수십 분의 1 수준으로 낮으며, ‘26년 7월 AI 게이트웨이 

전체 토큰의 36%를 처리하고도 지출 비중은 8.6%에 그쳐 높은 비용 효율을 확인 (Vercel, ’26.8.)

* AI 게이트웨이(AI Gateway): 여러 AI 모델을 하나의 창구로 연결하고, 기업의 요청을 가격과 처리 속도, 가용성 등의 

조건에 적합한 모델로 전달하는 중개 서비스

오픈웨이트·폐쇄형 모델 API 이용 가격 비교(1M 토큰당 $)표  

모델 공개 여부 입력 출력

DeepSeek V4 Flash 오픈웨이트 $0.14 $0.28 

DeepSeek V4 Pro 오픈웨이트 $0.44 $0.87 

GLM-5.2 (Z.ai) 오픈웨이트 $1.40 $4.40 

Qwen3.7-Max 오픈웨이트 $1.65 $4.95 

Gemini 3.5 Flash 폐쇄형 $1.50 $9.00 

GPT-5.5 폐쇄형 $5.00 $30.00 

Claude Opus 4.8 폐쇄형 $5.00 $25.00 

Claude Fable 5 / Mythos 5 폐쇄형 $10.00 $50.00 

 * 미국 공개 가격 기준으로, 문맥 길이, 캐시, 배치 옵션 등에 따라 상이, 품질 비교 지표는 아님

자료: CSIS Futures Lab, “What to Know About Chinese AI Models”('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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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실행으로 데이터 통제권을 확보하되 운영 책임은 기업으로 이전

Ÿ 기업은 오픈웨이트를 자체 관리 인프라에서 실행해 민감정보와 내부 업무 데이터를 외부 사업자에게 

전송하지 않고, 저장 위치와 접근 권한, 모델의 실행·운영 방식까지 자체 기준에 따라 설정 가능

* 개발자 도구 기업 Jellyfish는 기업의 오픈웨이트 채택 이유를 지출 절감보다 데이터와 운영을 직접 결정하고 필요에 맞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았으며, 비용 압박이 커질수록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TechCrunch, ’26.8.)

Ÿ 산업별 데이터와 업무 규칙에 맞게 모델을 미세 조정하고 추론 방식을 변경할 수 있어, 자사 

지식과 운영 경험을 외부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는 내부 AI 자산으로 지속적 축적 가능

Ÿ 다만 자체 배포 시 보안·접근통제·규제 준수와 결과물 오류의 책임이 도입 기업으로 이전되므로, 

비용 절감뿐 아니라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전문 인력과 운영체계를 함께 확보할 필요

 업무 난이도와 위험 수준에 따라 오픈웨이트와 폐쇄형 모델을 조합

Ÿ 데이터와 운영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이점에도 기업은 모든 업무를 오픈웨이트로 전환하지 않고, 

업무 성격에 따라 두 모델을 나누어 쓰면서 기업 단위가 아닌 개별 업무별로 도입 여부를 판단

Ÿ 오류 허용도가 높은 대량 반복 업무에는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저가 모델을 적용하고, 오류가 

손실로 이어지는 코딩이나 백오피스 에이전트에는 비용이 높더라도 성능이 검증된 모델을 선택

* 백오피스 에이전트(Back-office agent): 기업 내부 시스템과 데이터를 활용해 회계, 인사, 구매, 문서 관리 등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하거나 담당자의 처리를 지원하는 AI 에이전트

Ÿ 실제로 코딩 업무에서는 DeepSeek가 전체 토큰의 약 1/3을 처리한 반면, 관련 지출의 80% 

이상은 Anthropic 모델에 집중돼 업무량과 지출을 서로 다른 모델군이 주도 (Vercel, ‘26.8)

(수익화) 오픈웨이트를 기반으로 모델 밖의 활용 계층에서 수익 창출02

 공식 서비스와 외부 유통을 통해 모델 개발사의 수익 기반 형성

Ÿ 오픈웨이트 개발사는 가중치를 공개하는 대신 안정적인 추론과 지속적인 지원을 원하는 기업 

수요를 공식 API·추론 서비스로 유도하고, 맞춤화와 기술지원 계약을 결합해 수익 창출

Ÿ ’26년 7월 오픈웨이트 모델 관련 지출은 전월보다 두 배 이상 증가, 증가분의 90% 이상이 Moonshot과 

Z.ai가 직접 운영하는 API 서비스에서 발생해 이용 수요가 개발사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에 집중 (Vercel, ’26.8.)

Ÿ 외부 클라우드 기업이 공개 모델을 자사 서버에서 운영해 수익을 내더라도 개발사에는 자동으로 

배분되지 않아, 개발사는 라이선스와 매출 배분 계약을 통해 수익 일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

* 중국 Moonshot은 미국 클라우드 3사와 Kimi K3 유료 추론 서비스 매출의 최대 30%를 배분받는 방안을 

협상하고 Chinasoft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Alibaba도 유사한 계약 추진(Reuters, ’26.8.)



IITP AI·ICT Brief 2026-32호

- 4 -

Moonshot­美 클라우드 3사 매출 배분 협상 개요 및 쟁점표  

항목 내용

협상 상대 Microsoft Azure, Amazon AWS, Google Cloud

미해결 쟁점 ① 수익 배분 비율 ② 데이터 접근 ③ 토큰 사용량 감사 방식

의미 성사 시 中 AI 기업과 美 대형 클라우드 간 첫 대규모 매출 배분 계약

Moonshot 재무 정보 기업가치 500억 달러, 누적 조달 55억 달러 이상, 홍콩 IPO로 30억 달러 조달 추진

자료: Reuters('26.8) 보도를 종합하여 재구성

 모델 중개는 복수 모델의 연결·배분·관리를 통해 수익 창출

Ÿ 기업의 복수 모델 이용이 늘면서 중개 플랫폼은 여러 개발사의 모델을 하나의 창구에서 

비교·호출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용량 수수료와 결제·사용량 관리 기능을 결합해 수익 확보

Ÿ 중개 플랫폼은 업무 난이도와 가격, 처리 속도, 서비스 가용성에 따라 기업의 요청을 적합한 

모델과 추론 사업자에 배분하고, 장애가 발생하면 대체 모델로 자동 전환해 운영 부담을 완화

Ÿ 이에 기업은 개발사별 계약과 기술 연동을 거치지 않고 여러 모델을 이용할 수 있어, 모델 중개가 

개발사의 모델을 이용 기업에 연결하고 호출과 결제를 처리하는 독립적인 사업 계층으로 형성

 클라우드·가속기는 오픈웨이트 실행 수요를 인프라 매출로 전환

Ÿ 클라우드 기업은 오픈웨이트를 관리형 추론 서비스로 제공해 컴퓨팅 사용료를 확보하고, 반도체 

기업은 모델 실행에 필요한 가속기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오픈웨이트 확산을 인프라 매출로 전환

* 관리형 추론 서비스 : 개별 기업이 서버와 가속기를 직접 구축·운영하지 않아도, 클라우드 사업자가 오픈웨이트 

모델의 배포·실행·확장·장애 대응을 대신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업은 사용한 연산량이나 토큰에 따라 비용을 지불

Ÿ 이에 오픈웨이트 확산은 모델 개발사의 수익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모델을 내려받아 

조정·배포·실행하는 전 과정에서 클라우드와 가속기 사업자의 사업 기회를 함께 확대

* 중국 모델의 추론 인프라를 제공하는 미국 Together AI는 2억 4,000만 달러 규모의 컴퓨팅 클러스터가 가동 

2~3개월 전에 모두 판매될 것으로 전망해, 공개 모델 실행 수요의 확대를 시사(Reuters, '26.8.)

* AMD와 NVIDIA도 ‘26년 Hugging Face에 각각 200개 이상의 모델 저장소를 공개하며, 다양한 공개 모델이 자사 

가속기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생태계 지원을 확대(Hugging Face, ’26.8)

Ÿ 특히 공개 모델은 인프라 기업의 고객층을 소수 선도 개발사·대형 클라우드에서 다수의 기업·개발자로 

확대해, 자체 칩을 개발하는 대형 고객에 편중된 매출 기반을 다변화하는 효과 (더밀크,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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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응용서비스는 범용 모델을 업무 성과로 전환하며 부가가치 확보

Ÿ 응용서비스 기업은 공개된 가중치에 산업 데이터와 업무 절차,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결합해 

범용 모델을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로 구현하고, 차별화된 부가가치를 창출

Ÿ 업무 처리 건수나 결과를 기준으로 요금을 받는 경우, 응용서비스 기업은 동일한 성과를 내는 

더 저렴한 오픈웨이트 모델로 교체해 운영비를 줄이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음

* 美 a16z는 단순 모델 이용에는 사용량을, 업무 지원 서비스에는 작업 횟수를, 결과가 분명한 서비스에는 완료 건수를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 기술 구매자 50명 중 27명이 업무 단위 과금을 선호해 사용량 과금 선호자(14명)를 상회 (a16z, ’26.8.)

Ÿ 결국 오픈웨이트의 수익 구조는 모델 자체 판매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식 서비스·중개· 

인프라·응용 계층이 이용 과정의 서로 다른 지점에서 수익을 확보하는 다층 구조로 형성

(플랫폼화) 모델의 선택·유통·실행 경로를 장악하려는 경쟁 본격화03

 (Stripe) OpenRouter 인수로 모델 배분·결제 관문 확보

Ÿ 모델 이용 과정의 수익 창출 지점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美 결제 기업 Stripe는 

’26년 8월 모델 중개 플랫폼 OpenRouter를 70억 달러 이상에 인수하기로 합의 (Fortune, ’26.8.)

* OpenRouter: 400여 개 모델과 80여 개 제공사를 개발자 800만 명에게 연결하고, 업무 조건에 따른 모델 

배분과 장애 발생 시 대체 모델 전환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AI 게이트웨이(Stripe, ’26.8.)

Ÿ Stripe는 OpenRouter의 모델 비교·배분 기능에 자사의 결제·비용 관리를 결합해 모델 선택과 

호출, 대금 정산을 하나의 경로로 통합하고 모델별 거래와 이용량, 지출 데이터를 자산으로 축적

Ÿ 이번 인수로 Stripe는 특정 모델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이용자 접점과 유통 경로를 확보해, 

개별 모델의 성패와 관계없이 오픈웨이트 이용 확대를 지속적인 플랫폼 수익으로 전환 가능

 (NVIDIA) Hugging Face 인수로 개발자 접점과 모델 배포 생태계 확보

Ÿ 모델 배분·결제 경로에 이어, 미국 NVIDIA는 ’26년 9월 세계 최대 규모의 오픈모델 허브 

Hugging Face 인수 합의를 발표하며 경쟁 범위를 개발자 생태계로 확대 (NVIDIA, ’26.9.) 

* Hugging Face: 300만 개 이상의 모델과 50만 개의 데이터셋, 100만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보유하고 20만 개 

이상의 기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모델 개발·배포 플랫폼(NVIDIA, ’26.9.) 

Ÿ 개발자·연구자 등 1,800만 명이 이용하는 Hugging Face는 모델 탐색·시험·공유·배포를 지원, ‘26년 

2월 llama.cpp 개발팀 합류로 개인 PC나 기업 내부 서버에서 모델을 직접 실행하는 기능까지 확대

* llama.cpp: 대형 모델에 양자화 기술을 적용해 일반 PC 등 소규모 장비에서도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오픈소스 

추론 도구로, 모델의 로컬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오픈웨이트 확산의 기반으로 평가(Hugging Face,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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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NVIDIA는 이번 인수를 통해 Hugging Face의 개발자 접점과 모델 유통망을 확보하고, 모델 

선택·배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산 수요를 자사 컴퓨팅·소프트웨어 생태계와 연결할 기반 마련

NVIDIA 인수 발표문에 명시된 Hugging Face 운영 방침표  

구분 내용

인수가 129억 3,030만 달러

플랫폼 규모 모델 300만 개 이상, 데이터셋 50만 개, 애플리케이션 100만 개, 이용 기업 20만 개 이상

개발자 선택권 보장 항목 ① 모델 ② 프레임워크 ③ 클라우드·추론 서비스 사업자 ④ 컴퓨팅 플랫폼

하드웨어 조건 HF에서 개발·배포 시 NVIDIA 컴퓨팅 사용 요구 없음

지원 범위
- 모든 모델 개발사의 오픈소스·오픈웨이트 모델 지원
- 멀티클라우드·멀티가속기 개발·배포 지속

운영 형태 HF 브랜드 유지, NVIDIA는 인프라·평가·추론·배포 기능 보강 담당

NVIDIA의 기존 기여 HF에 모델 500개 이상·데이터셋 250개 이상 공개, 최다 기여 기관

자료: NVIDIA('26.9) 보도를 종합하여 재구성

 플랫폼 결합은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유통 관문의 집중 가능성 확대

Ÿ 모델 중개와 결제, 모델 허브와 컴퓨팅이 각각 결합되면 기업과 개발자의 모델 탐색, 연동, 

정산 및 배포 부담은 줄어들지만, 주요 이용 경로가 소수 플랫폼에 집중될 가능성도 확대

Ÿ 이용자가 집중된 플랫폼은 모델 선택과 이용량, 실행 비용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유망 모델의 

조기 발굴과 투자, 가격 책정 및 인프라 공급 전략에 활용해 영향력 강화 가능

Ÿ 따라서 기업은 단기적인 이용 편의뿐 아니라 데이터 이전과 다른 플랫폼과의 호환 여부, 계약 

종료 후 이용·운영 기록의 회수 조건까지 점검해 특정 사업자에 대한 종속 위험을 관리할 필요

주요 플랫폼 인수를 통해 확보하는 오픈웨이트 이용 경로 비교 표  

구분 Stripe–OpenRouter NVIDIA–Hugging Face

기존 사업 기반 결제 및 금융 인프라, 비용 관리 서비스 AI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및 실행 소프트웨어

확보한 접점 기업의 모델 비교, 호출, 배분 및 결제 개발자의 모델 탐색, 공유, 시험, 배포 및 실행

인수 금액 70억 달러 이상(’26.8.) 129억 3,030만 달러(’26.9.)

전략적 의미 모델 거래의 플랫폼 수익화 모델 이용을 자사 실행 인프라 수요와 연결

자료: 참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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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경쟁) 라이선스와 국가 정책이 모델의 실질적 시장 접근을 결정04

 오픈웨이트 모델의 상업적 이용 범위는 개발사의 라이선스가 규정

Ÿ 오픈웨이트는 가중치를 내려받을 수 있다는 기술적 공개를 의미할 뿐, 상업적 이용과 수정·재배포, 

대규모 서비스 제공 권한까지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허용 범위는 모델별로 차이

Ÿ 일부 개발사는 기업의 내부 이용과 제품 탑재는 무상으로 허용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모델 

재판매·추론 서비스에는 별도 계약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용 형태별 조건을 구분

Ÿ 이에 기업은 모델 성능과 가격뿐 아니라 이용자 규모와 허용 용도, 수정·재배포 조건, 위반 시 

책임을 함께 검토하고, 라이선스 변경이 사업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관리할 필요

* 라이선스 조건이 모델마다 달라 기업은 성능을 검토하기에 앞서, 자사의 이용 방식과 서비스 규모가 별도 

계약이나 표기 의무 등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는 부담 발생 (Cooley, '26.8.)

Kimi K3 라이선스의 상업 이용 조건표  

구분 적용 대상 내용

기본 권리 모든 이용자 이용·복제·수정·배포·판매·파인튜닝 무상 허용

별도 계약
모델 추론·파인튜닝을

제3자에 제공하는 사업자
관계사 합산 매출이 12개월간 2천만 달러 초과 시

상업 이용 전 별도 계약

표기 의무
월 이용자 1억 명 또는

월매출 2천만 달러 초과 서비스
이용 화면에 "Kimi K3" 표시

적용 제외
내부 이용, 개발사 공식 서비스

·인증 파트너 경유 이용
별도 계약·표기 의무 미적용

자료: 참고자료 종합

 국가의 조달·거래·호스팅 제한이 특정 모델의 시장 진입을 통제

Ÿ 미국은 자국 오픈웨이트 생태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산 모델의 정부 조달과 

거래·호스팅 제한을 검토하며 개발국과 보안 위험을 시장접근의 판단 기준으로 적용하려는 움직임

Ÿ 국가 차원의 제한은 모델의 다운로드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 조달과 클라우드 제공, 기업 

거래를 차단할 수 있어, 기술적으로 공개된 모델의 실제 이용 범위를 축소하는 통제 수단으로 작용 

Ÿ 이와 같은 제한은 국가별로 이용 가능한 모델과 클라우드 제공 경로를 달리해 오픈웨이트 

시장을 규제권역별로 분절시키고, 개발사·플랫폼의 유통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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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공개와 실제 이용 가능성 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도입 판단

Ÿ 동일한 오픈웨이트 모델이라도 기업의 이용 목적과 서비스 규모, 적용 국가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가중치 공개만으로 장기적인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움

Ÿ 기업은 도입 당시의 조건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발사의 라이선스 개정과 국가별 규제 

변화가 기존 서비스의 운영·확장·해외 진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

Ÿ 따라서 오픈웨이트의 실질적 개방성은 다운로드 가능 여부보다 기업이 모델을 안정적으로 

이용·수정·배포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

(국내 과제) 모델 개발을 넘어 오픈웨이트 생태계의 실질적 선택권 확보05

 국내외 모델의 라이선스·성능·보안을 검증하는 신뢰 기반 마련

Ÿ 라이선스와 국가 정책이 모델의 실제 이용 범위를 좌우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기업이 공개 모델의 

도입 가능성을 판단할 근거가 필요하며, 자체 구축 확대로 관련 검증 수요도 증가 전망 (삼성SDS, '26.5.)

* 국내 기업 의사결정자 670명 조사에서 76%가 생성형 AI를 도입했고, 도입 방식은 개인 구독료 지원 25%·기업용 

서비스 계약 26%·자체 구축 25%로 나타났으며, 자체 구축은 대기업(43%)·금융(46%)에서 높은 비중

Ÿ 국내에서는 AI안전연구소의 안전성 평가와 보안 당국의 지침이 각각 운영되고 있으나, 기업 

도입 관점에서 라이선스·성능·보안을 함께 판별할 수 있는 통합 검증 체계는 아직 미비

* AI안전연구소는 설립 후 국내외 모델 42종을 평가하고 결과 공개를 확대할 방침이며(ZDNet, '26.6.), 

국정원·KISA는 '25.12. 공공기관·기업용 AI 보안 안내서를 각각 배포

Ÿ 이에 국내외 공개 모델을 공통 기준에 따라 등재·검증하고 결과를 기업의 모델 비교·선택에도 

활용하도록 지원해, 특정 개발사나 해외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는 신뢰 기반을 마련할 필요

 주요 오픈웨이트 모델을 국산 AI 반도체에서 실행하는 최적화 기술 강화

Ÿ 모델 종속이 플랫폼과 실행 경로로 옮겨가고 中 모델이 자국 칩 중심으로 최적화되는 흐름에서, 

주요 공개 모델을 국산 가속기에서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기술은 선택권 확보의 핵심 기반

Ÿ 국내에서는 '26년 7월 국산 NPU 서버 한 대로 500B급 국산 모델을 구동한 실증과 포털 

실서비스에 국산 모델·NPU 결합을 적용한 사례가 나와, 국산 모델 실행 기반은 형성 단계

* 리벨리온은 SK텔레콤 A.X K1(500B 이상)을 단일 NPU 서버에서 구동해 지도 기반 에이전트 서비스를 

시연했고, 업스테이지·퓨리오사AI는 Daum 서비스 환경에 국산 모델·NPU 결합을 적용

Ÿ 향후 국산 모델 중심의 실증을 넘어, 기업이 실제 널리 쓰는 해외 공개 모델까지 국산 

가속기에서 실행하는 변환·최적화 기술과 실증 사례를 늘리는 것이 실행 경로 확보의 남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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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건수보다 산업별 적용·기업 채택·운영비 절감 등 실질적 활용 성과를 중시

Ÿ Hugging Face의 관심도와 다운로드 수 상위 25개 모델 중 중복 모델은 1개에 그쳤으며, 미국 

기업의 공개 모델 플랫폼 이용률도 6.1%로 나타나 공개 건수·순위와 실제 활용에는 차이 (HF, '26.8.)

* 결제 데이터 기업 Ramp 집계에서 '26년 7월 공개 모델 플랫폼을 이용한 美 기업은 AI 지출 기업의 6.1%로 

전년 4.5%에서 증가 (Reuters, '26.8.)

Ÿ 국내 기업이 자체 구축을 선택한 이유도 데이터 유출 방지(41%)와 역량 내재화(40%)로 

조사되어, 활용 성과는 데이터 통제·운영비·산업 적용으로 측정할 필요 (삼성SDS, '26.5.)

*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평가도 2차 단계평가에서 벤치마크(40점) 외에 현장 접목·파급효과 

배점을 늘리고 국민 사용성 평가(25점)를 신설해, 성과 기준을 성능에서 활용으로 넓히는 방향 

Ÿ 결국 국내 대응은 모델 추가 개발에 더해 검증·최적화·배포·사업화 역량으로 범위를 넓히고, 

성과를 공개 건수가 아닌 산업별 적용과 기업 채택, 운영비 절감으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

시사점

 국내 오픈웨이트 대응, 모델 보유보다 검증·실행 경로 역량 확보가 관건

 성능 격차는 좁혀지고 이용 경로는 고착, 국내 대응의 초점은 경로 역량

Ÿ 모델 성능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는 반면, 한번 형성된 유통과 실행 경로는 이용자가 늘수록 

고착돼 향후 산업 우위는 모델 세대교체보다 경로 장악력의 지속에서 좌우될 전망

Ÿ 국내는 정부 프로젝트로 모델 공개는 진전됐으나 검증 제도는 부재하고 국산 가속기 실행은 

실증 초기 단계여서, 성능 경쟁과 별개로 이용 경로를 해외 플랫폼과 정책 변화에 의존하는 구조

Ÿ 따라서 국내 대응의 초점은 어떤 모델이 우위에 서더라도 국내 기준으로 검증하고 실행해 

산업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경로 역량, 즉 생태계 선택권을 확보하는 데 두는 것이 필요

 대응의 초점, 모델 확보에서 검증·실행 경로의 역량 확보로

Ÿ 국내외 공개 모델을 라이선스·성능·보안 기준으로 등재·검증하는 체계와 국산 가속기 실증 

인프라를 정비해, 기업이 모델 선택을 국내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Ÿ 모델 교체는 쉬워진 반면, 종속은 플랫폼과 이용 경로로 이동한 만큼, 계약 단계부터 경로와 

라이선스 조건을 점검하고 개정이나 국가 규제 변화가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

Ÿ 결국 정책의 성과 기준도 국산 모델의 공개 건수나 순위보다 국내외 모델을 국내 기준으로 

검증·실행해 산업 성과로 연결한 실적에 두어, 특정 모델의 성패와 무관한 경로 역량을 

축적하는 것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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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주요국 동향 

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로 외국산 드론에 최대 100% 추가 관세 부과

 높은 해외 의존도를 안보 리스크로 규정, 미국 내 생산 확충이 목적

 ‘26년 9월 3일부터 드론 수입에 추가 관세 적용

Ÿ 트럼프 행정부는 '26년 8월 13일 대통령 포고문으로 외국산 드론(UAS)과 부품 수입을 

국가안보 위협 요인으로 규정, 9월 3일부터 최대 100% 추가 관세를 발효

* 「미국으로의 무인항공시스템(UAS) 및 관련 부품 수입 조정」(Adjusting Imports of Unmanned Aircraft Systems 

and Unmanned Aircraft Systems Components into the United States, Presidential Proclamation 11055)

Ÿ 법적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로, 상무부가 조사 보고서에서 드론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준이라고 판정하고 대통령이 이에 동의하는 형식으로 수입 조정 조치를 확정

* 무역확장법 232조 : 특정 품목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상무부가 판정하면 대통령이 관세·수량 제한 

등 수입 조정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조항으로,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 단독으로 발동 가능한 것이 특징

Ÿ 232조는 철강·알루미늄·구리·자동차·의약품 등 기간산업에 적용해 온 수단으로, 드론이 같은 

목록에 편입되면서 기간산업과 동일한 수입 관리 대상에 포함된 상황

 美 상무부, 공급망 해외 의존을 안보 리스크로 판단

Ÿ 상무부는 드론을 현대전의 핵심 기술로 규정하고 높은 해외 의존도 자체를 안보 리스크로 판단, 

저가 드론이 고가 무기체계에 피해를 주는 최근 분쟁 양상을 근거로 제시

Ÿ 미국 내 드론 제조사도 모터·배터리·도킹스테이션 등 핵심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일부 

외국산 드론에는 운용 정보를 외부로 자동 전송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고 지적

* 도킹스테이션 : 드론이 자동으로 이착륙·충전·데이터 전송을 수행하는 거치 장치

Ÿ 미국 내 산업이 전시 급증 수요를 감당할 규모와 속도를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 관세의 핵심 

논리로, 조치의 목적은 미국 내 생산능력 확충과 투자 촉진에 있다고 설명

 미국의 외국산 드론 규제 구조와 공급망 전망

 (1) 인증은 시장 진입을, 관세는 가격을 결정하는 이중 심사 구조

 (제도 구조) 드론 관세와 기존 FCC 시장접근 규제의 중첩 구조

Ÿ 관세의 취지가 미국 내 생산 확충에 있다면 실제 수입 조건은 기존 규제와의 중첩으로 결정되며, 

美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시장접근 제한에 9월 3일부터 232조 관세가 추가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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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FCC는 ‘25년 12월 외국산 드론·핵심부품을 커버드 리스트에 추가해 신규 제품의 FCC 

장비인증을 원칙적으로 제한했으나, 이후 한시적 예외 경로를 운영 중

*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 : 국가안보상 FCC 장비인증을 제한하는 통신장비 목록으로, '25.12.22. 이전 

인증을 취득한 기존 모델은 수입·판매·사용이 가능하나 이후 신규 외국산 드론·핵심부품은 신규 인증이 제한

Ÿ 리스트 등재 이후 업계 반발로 '26년 1월 Blue UAS·Buy American(미국산 조달 우선 규정) 

예외를 신설, 이후 완구용 드론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예외기한을 '28.1.1.까지 연장

* Blue UAS : 美 국방부(DoD)가 보안 요건을 검증해 정부기관 조달을 승인한 드론·부품 목록

Ÿ 즉 신규 제품은 인증 단계에서, 인증을 통과한 제품은 관세 단계에서 각각 심사를 받게 되어, 

두 제도 중 하나만 충족해서는 시장 진입 가능 여부와 가격경쟁력이 함께 보장되지 않는 구조

 (세율 결정) 드론 관세율을 결정하는 제품·원산지·투자 요건

Ÿ 시장접근 요건을 통과한 제품도 세율은 일률적이지 않으며, 232조 관세는 안보 민감도로 기본 

세율을 정한 뒤 원산지와 미국 내 투자 요건에 따라 우대·면제를 적용

- (안보 민감도)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또는 열화상 탑재 드론, 도킹스테이션 등 핵심부품은 

고위험 품목으로 분류해 추가 관세 100% 적용, 그 외 드론은 25%를 부과

* 포고문은 관세 대상 품목을 부록(Annex) I~III로 구분, 고위험 품목(Annex I) 100%와 기타 UAS(Annex II) 

25% 추가 관세는 ’26.9.3.부터, 기타 부품(Annex III)은 180일 유예 후 ’27.2.9.부터 25% 추가 관세 적용

- (공급망 원산지) 한국·일본·EU·대만 등 지정국 제품은 핵심부품·기술의 원산지 입증 시 총 

관세율 15% 이하가 적용되어, 세율이 사양보다 공급망 구성에 따라 결정

- (온쇼어링) 미국 내 드론·부품 생산시설 건설·확장 계획을 상무부가 승인한 기업은 건설 기간 

중 완공 후 예상 생산량에 상응하는 제품·부품을 추가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

232조 관세 우대·면제 경로별 적용요건표  

구분 지정국 원산지 우대 경로 미국 온쇼어링 경로

대상
한국·일본·EU·대만·스위스·

리히텐슈타인·영국 드론 및 부품
미국 내 드론·부품 생산시설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

요건
수입자가 핵심부품·기술이 미국 또는 지정국산임을 인증,

상무부가 제품별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

미국 생산시설 신설·개보수·확장 계획 제출 및 상무부 승인,

’29.1.20 이전 건설, 착공시점·예상 생산량 등 타당성 심사

관세

혜택

한국·일본·EU·대만·스위스·리히텐슈타인 일반관세 

및 추가 관세 총 15% 이하, 영국 10% 이하
건설 기간 중 대상 수입품에 232조 추가 관세 0%

자료 : Presidential Proclamation 1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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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기 대체는 제한적, 대체 공급은 미국 기업과 동맹국이 분담

 (공급망 제약) 완제품·핵심 소재의 중국 집중에 따른 단기 대체의 한계

Ÿ 이러한 규제 강화로 미국 내 중국산 완제품의 접근성과 가격경쟁력은 즉각 낮아질 수 있으나, 

핵심 소재·부품 공급망의 단기 대체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

Ÿ 상무부는 자국 공급만으로 국가안보 수요를 메우기 어려운 수준으로 평가, 특히 미국산 드론도 

모터·속도제어기(ESC)·리튬이온 배터리·도킹스테이션 등 핵심부품 해외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

* DJI는 세계 상업용 UAS 시장의 70% 이상, 미국 주·지방정부 드론 운용체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한편, 핵심 

소재·가공 단계에서도 중국이 소결 희토류 자석의 약 90%, 리튬 정제의 약 2/3, 흑연 음극재 가공의 70% 이상을 차지

Ÿ 232조 관세가 수리·교체용 부품에도 적용되면서, 신규 기체 조달뿐 아니라 기존 보유 기체의 

유지·보수 비용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Ÿ 실제 미국 가스협회(AGA), 텍사스·뉴욕 경찰 관계자 등은 FCC에 미국산 대체재의 가격·성능 

및 공급 부족을 이유로 최소 2년 전환기간 부여, 수리용 부품 수입 허용 등을 요구

* FCC의 외국산 UAS 수입·판매 제한 확대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절차에서 제출한 의견

 (완제품·시스템) 정부조달 기반 미국 드론기업의 대체 공급 확대

Ÿ 완제품·시스템 시장에서는 고율 관세와 FCC 제한으로 중국산 드론의 시장접근성과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미국 기업의 대체 공급 기회가 확대될 전망

Ÿ 레드캣(Red Cat)·에어로바이런먼트(AeroVironment) 등은 Blue UAS 등 정부 조달체계에도 

진입해 공공 수요를 우선 흡수할 대체 후보로 평가

* 정부 발주도 이어져, 에어로바이런먼트는 관세 발효 직전 4.65억 달러 육군 계약을 수주하고 언유주얼 

머신스(Unusual Machines)는 1,280만 달러 육군 발주 후 국방부 대출을 협의 (IBD, '26.9.)

Ÿ 결국 완제품·시스템 부문의 대체 공급은 관세로 열린 시장 여지를 정부 조달이 초기 수요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형성되며, 조달체계 진입 여부가 개별 기업의 수혜 폭을 좌우하는 구조로 판단

 (핵심소재·부품) 동맹국 연계를 통한 핵심 공급망 다변화

Ÿ CSIS는 업스트림 부문의 중국 의존도를 지적하며, 단독 자립보다 호주(희토류), 한국·일본 

(탄소섬유), 캐나다(흑연·리튬 정제) 등 동맹국과의 공동생산 확대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

Ÿ 232조 관세는 지정국 우대세율과 미국 내 생산투자 감면 경로를 병행하고 있어, 이러한 공급망 

여건에서 동맹국 공급망 활용과 중국 의존 축소를 유도하는 효과

Ÿ 이에 따라 중국 중심 공급망의 대체는 미국 기업의 완제품·시스템 생산 확대와 동맹국의 

핵심소재·부품 공급이 결합된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며, 한국은 지정국이자 소재 공급국으로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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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원산지 입증이 대미 드론·부품 거래의 실질 요건으로 작동

 인증 통과에 원산지 입증이 더해진 대미 수출 조건

Ÿ 이번 조치로 대미 드론 수출은 FCC 인증 통과 여부에 더해 원산지 입증 결과에 따른 세율 

격차가 결정 변수로 추가되어, 제품 사양과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시장 접근 판단이 어려움

Ÿ 지정국 우대와 온쇼어링 면제를 병행한 설계는 관세를 수입 억제에 그치지 않고 생산 

입지와 조달처를 조정하는 산업정책 수단으로 활용

 미국·동맹국 중심 공급망 재편과 원산지 관리 중요성 확대

Ÿ 다만 DJI의 높은 시장점유율과 중국 중심의 드론 공급망을 고려하면 즉각적인 미국산 대체에는 

한계가 있어, 美 완제품·시스템과 韓·日·EU 소재·부품을 결합한 공급망 재편이 예상

Ÿ 한국 기업도 지정국 관세 우대 대상이나, 기업 국적보다 핵심부품·기술의 원산지 입증이 

핵심 요건으로 작용해 공급망 이력 관리의 중요성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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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지원 기능은 △위협 탐지 △취약점 탐지 △위협 완화 △사고 복구 △데이터 분석·공유까지 

방어 전 주기를 포괄하며, AI 솔루션 자체의 보안·견고성·신뢰성 확보도 요건으로 병행

Ÿ 개별 기관을 넘어 국경 간 허브까지 대상에 포함해 유럽 공동 방어망 전체의 지능화를 겨냥하는 

동시에 방어 도구인 AI가 새로운 공격 표면이 되는 위험까지 함께 관리하는 설계로 해석

 (중소기업) 단일 사업 최대 규모 투입, 보안 격차 해소에 초점

Ÿ 중소기업(SME) 사업에는 단일 사업 최대 규모인 2,000만 유로를 배정해 △리스크 관리 

△위협 탐지 △사고 대응·통지 기능을 갖춘 사용자 친화적 AI 보안 도구의 개발·배포를 지원

Ÿ 탐지에서 사고 통지까지 대응 절차 전반을 도구화해, 보안 전담 조직이 없는 SME도 도구에 

기대어 방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입 문턱을 낮춘 구성이 특징

Ÿ 공공부문 사업이 방어망의 지능화를 노린다면 SME 사업은 보급 확대에 초점, 역내 전체 방어 

수준이 가장 약한 고리에서 결정된다는 인식이 최대 재원 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

 ⑵ 중요 인프라와 해저케이블까지 보호 범위 확대

 (준비태세 테스트) 사이버연대법의 비상대응 체계를 재정으로 가동

Ÿ 앞의 AI 사업이 방어 도구의 확보를 겨냥한다면, 준비태세 테스트 부문은 확보한 도구가 실제 

위기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대응 태세의 점검에 해당

Ÿ 고위험·핵심 부문 기관을 위한 준비태세 테스트 부문에는 1,500만 유로를 투입해, 

사이버연대법상 '사이버보안 비상 메커니즘' 산하 2개 조치에 해당하는 대응 태세 점검을 지원

* 사이버연대법(Cyber Solidarity Act) : 대규모 사이버 위협·사고에 대한 EU 공동 대비·대응을 위해 마련된 

법률로, 회원국 간 연대에 기반한 사이버보안 비상 메커니즘의 운영이 핵심 내용

Ÿ 지원 활동은 △침투테스트 △위협 평가 △취약점·리스크 모니터링 △조율된 취약점 공개 

△훈련·교육으로 구성되어, 사고 발생 전 약점을 찾아 보완하는 검증형 활동이 중심 

Ÿ 개별 기관의 자율 점검이 아닌 EU 전역에서 조율된 방식이라는 점이 핵심으로, 입법으로 

설계된 비상대응 체계가 공모 재정을 통해 실행 단계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해석

 (케이블 허브) 해역 단위 감시 거점으로 물리 인프라까지 보호

Ÿ 지역 케이블 허브 사업에는 500만 유로를 배정, EU 해역(sea basin)별 1개씩 허브를 점진 

구축해 해저케이블 인프라의 복원력 제고와 보안 강화를 지원

Ÿ 허브는 △신흥 위협 탐지·분석 △준실시간 상황인식 △사고 보고 △국가당국 간 정보공유의 

기능을 갖추며, 여러 나라의 관할 해역을 지나는 케이블 특성에 맞춘 해역 단위 관리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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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배정 예산은 7개 사업 중 가장 작지만 소프트웨어 중심의 보안 투자가 물리 인프라로 확장된 

대목으로, 해저케이블 위협 대응이 개별 회원국 소관에서 EU 공동 관리로 옮겨가는 변화로 분석

 ⑶ 생태계 육성과 규제 이행 지원으로 완성하는 투자 설계

 (생태계·규제 이행) 커뮤니티 육성과 법제 이행 지원으로 방어 저변 확충

Ÿ 도구와 인프라가 방어의 물적 기반이라면, 나머지 3개 사업은 이를 운용할 인력·기업 저변과 

제도 이행을 뒷받침하는 역할로, 기술 투자가 실제 방어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연결 고리에 해당

Ÿ 국가조정센터(NCC) 네트워크 강화 부문에는 1,100만 유로를 투입해 △첨단 보안 솔루션 보급 

△보안 인식 제고 △스킬 육성 △스타트업·SME 성장 지원 등 커뮤니티 지원 기능을 확대 

Ÿ 규제 이행 지원 부문에는 2,000만 유로를 배정해 CRA·NIS2·GDPR·AI법 등 EU 법제로 새로 

생긴 의무와 책임에 직면한 이해관계자에게 재정적·조직적 지원을 제공 

* CRA(Cyber Resilience Act) : 디지털 요소를 포함한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보안 요건을 규정한 법률

Ÿ 규제로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이행 비용을 재정으로 뒷받침하고 인력·기업 저변까지 함께 

키우는 구조로, 준수 부담이 큰 중소 주체의 이탈 없이 제도를 안착시키려는 설계로 해석

 (이중용도) 민간과 국방의 경계를 잇는 보안 기술 개발 지원

Ÿ 민·군 이중용도 기술 부문에는 1,000만 유로를 투입해 민간과 국방 양쪽에서 쓰이는 보안 

기술의 △작동 프로토타입 △출시 가능한 제품 △운영 인프라 개발을 지원

Ÿ 산출물로 시제품 수준을 넘어 '출시 가능한(ready-to-market)' 제품까지 명시해, 연구 결과가 

실제 조달·활용으로 이어지는 단계까지 사업 범위에 포함

Ÿ 민간 보안 기술이 국방 수요로 이어지는 통로를 공적 지원으로 마련하는 시도로, 민·군 간 운영 

협력 강화라는 목표를 기술 개발 지원이라는 실행 수단으로 구현한 사례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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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EU 사이버보안 투자가 글로벌 보안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자의 초점이 '기술 확보'에서 '전체 방어 수준'으로 이동

Ÿ EU의 투자 초점이 '어떤 기술을 확보할 것인가'에서 '전체 방어 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로 

이동하여, 개별 기술 경쟁에 머물던 각국 투자 방식에도 재편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

Ÿ 경쟁 기준도 도구의 성능만큼 'AI를 믿을 수 있는가', '해저케이블 같은 물리 기반까지 지킬 

수 있는가'로 넓어져, 검증과 감시 역량을 갖춘 기업에 유리한 시장 환경이 형성될 가능성

Ÿ EU가 보안 의무를 늘리는 동시에 이행을 재정으로 지원해 유럽의 보안 수요는 법 시행 일정에 

맞춰 꾸준히 확대, 글로벌 기업이 유럽 시장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의무와 지원을 함께 묶는 EU 방식이 정책·기업의 점검 과제로 부상

Ÿ 정책 당국에는 의무 부과와 이행 지원을 한 체계로 묶는 설계를 자국 제도와 비교할 계기가 

되며 규제 강화와 산업 육성의 병행 가능성을 검증하는 사례로도 활용 가능

Ÿ 기업에는 유럽 시장의 진입 문턱이 기술력보다 요건 충족과 신뢰 증명으로 이동한다는 

신호로, 인증·규제 대응을 비용이 아닌 경쟁 자산으로 재배치할 필요

Ÿ 다만 전망의 실현 여부는 선정과 집행 단계에서 판가름 나는 만큼, '27.1월 접수 마감 

이후의 과제 선정 결과와 집행 속도가 우선 관찰 지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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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ICT 부문별 모니터링

구 분 품 목 주요 이슈 영 향

ICT 
융합기술

규제

미국·영국,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스마트글래스 사용 제한 확산

카메라 탑재 스마트글래스의 비인지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미국·영국의 클

럽·식당·극장·법원 등을 중심으로 사용 제한 확산. 뉴욕 나이트클럽 Basement는 기존 

촬영 금지 정책을 스마트글래스까지 확대했으며, 영국 일부 법원은 입장 시 기기를 압수

하는 등 규제 수준 강화. 녹화 표시등 등 제조사의 보호장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촬

영 여부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 원인. 향후 유사 규제가 확산될 경우 스마트글

래스 대중화와 관련 부품·디스플레이 시장 성장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SW & 
자율주행

로봇

대만, 제조 현장 노하우 기반 ‘피지컬 AI’ 경쟁력 확보 전략 부상

대만이 반도체·정밀 제조 현장에서 축적한 작업 절차와 숙련자의 판단 데이터를 피지

컬 AI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 제기. 피지컬 AI 경쟁이 단순 기술 구

현에서 OT 데이터·로봇·엣지 AI·현장 검증을 결합한 반복 가능한 제조 솔루션 확보 

단계로 이동 전망. 대만의 강점은 하드웨어 공급망뿐 아니라 제조 현장의 암묵지를 구

조화해 AI 학습 데이터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 향후 인력 재배치와 조직 저항, 투자

수익 검증이 확산 속도의 변수로 작용하며 국내 제조 AI 경쟁력 확보 필요성 증대

로봇

앤트로픽, AI 에이전트의 물리 장비 제어 표준 ‘MHS’ 공개

앤트로픽이 연구실·제조현장의 각종 장비를 AI 에이전트가 공통 방식으로 제어할 수 있

는 ‘Model Hardware Standard’ 연구 프리뷰 공개. 장비별 상이한 인터페이스를 표준 

드라이버로 통합해 수주·수개월이 소요되던 연동 작업을 수시간 또는 수분으로 단축하고 

자율 실험·생산 지원 가능. 장비 간 통신 표준 부재와 AI의 물리적 환경 이해 한계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개발 배경. 두산로보틱스 등 국내 기업도 초기 시험에 참여 중이며, 

향후 오픈소스 전환과 안전성 검증이 산업 확산의 주요 변수로 작용 전망

오픈소스 
S/W

엔비디아, 유휴 PC 연결해 로컬 AI 연산하는 ‘PAIR’ 공개

엔비디아가 가정·개인 보유 PC의 유휴 연산자원을 묶어 로컬 AI 추론에 활용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PAIR’ 베타 공개. RTX GPU와 애플 M4 이상 장치를 네트워

크로 연결해 복수 기기가 병렬로 에이전틱 AI 작업을 수행하고 사용 중인 장치는 자

동 제외하는 구조 구현. 클라우드 비용과 개인정보 부담을 줄이면서 보유 컴퓨팅 자

원을 활용하려는 로컬 AI 수요 증가가 배경. 향후 로컬 AI 에이전트 확산과 

PC·GPU 수요 확대 가능성이 있으나 엔비디아 중심 생태계 강화로 국내 하드웨어 

산업의 직접적 수혜는 제한적 전망

디지털사회
혁신

에너지 전환

AI·양자 시대 대응 데이터센터, 액체냉각·고전압 전력 인프라 전환 가속

AI 서버 고밀도화로 데이터센터 전력·냉각 인프라의 구조적 전환 본격화. 가트너는 

신규 데이터센터의 액체냉각 도입률이 현재 25% 미만에서 2030년 90%까지 확대

되고, 2029년 800VDC 기반 전력 배전이 주류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랙당 전력 

밀도 상승과 AI·HPC 확산이 기존 공랭·배전 체계의 한계를 촉발하는 주요 원인. 

장기적으로 양자컴퓨팅까지 수용 가능한 유연한 설계가 요구되며, 국내 냉각장비·전

력반도체·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업의 신규 시장 확대 가능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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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품 목 주요 이슈 영 향

반도체 & 
양자

반도체

엔비디아, 맞춤형 ‘NVHBM’으로 AI 메모리 생태계 주도권 강화

엔비디아가 맞춤형 HBM 기술 ‘NVHBM’을 공개하고 NVLink Fusion 생태계에 통합하

며 AI 가속기용 메모리·인터커넥트 경쟁 확대. NVHBM은 표준 HBM4E 대비 스택당 

대역폭 최대 30% 향상, 전력소비 15% 절감과 함께 메모리 컨트롤러를 베이스 다이로 

이전해 연산 영역 확대 가능. AI 병목이 연산 성능에서 메모리·인터커넥트·전력 효율의 

시스템 통합으로 이동한 것이 핵심 배경. 국내 HBM 업체에는 고성능 메모리 수요 확

대 기회인 동시에 엔비디아의 설계 주도권 강화와 맞춤형 생태계 종속 위험이 병존

인공지능 & 
데이터

초거대 
인공지능

오픈AI, 고위험 사이버 역량 보유한 GPT-6 ‘아스트라’ 단계적 출시

오픈AI가 컴퓨터 사용·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학 분야 성능을 강화한 GPT-6 아스

트라의 단계적 배포 개시. 아스트라는 오픈AI 내부 기준상 최초로 사이버보안 역량이 

‘Critical’ 수준에 도달해 초기 접근을 제한하고 추가 안전장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출시. 최근 AI 모델의 시스템 이탈 및 외부 시스템 침해 사례가 고성능 모델의 안전 

통제 필요성을 확대하는 배경. 향후 기업용 AI 시장의 경쟁 심화와 함께 사이버 역

량 통제 기준이 핵심 변수로 부상하며 국내 초거대 AI 기술 격차 확대 우려 존재

초거대 
인공지능

텐센트, 7,700억 파라미터 ‘Hy4 Preview’ 공개로 중국 AI 경쟁 심화

텐센트가 7,700억 파라미터와 100만 토큰 컨텍스트를 지원하는 대규모 AI 모델 ‘Hy4 

Preview’를 공개하고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가중치 제공. 자체 평가에서 Z.ai와 

Moonshot AI 모델을 상회했다고 주장하며 게임 제작·3D 웹 설계·회계 업무 등 산업 

적용 가능성 제시. 중국 빅테크의 지속적인 AI 투자와 자체 생태계 확대가 초거대 모

델 성능 경쟁을 가속하는 배경. 다만 제3자 벤치마크 결과와 중국 내 오픈웨이트 규제 

방향이 확산 변수로 남으며 국내 AI 기업의 기술·가격 경쟁 부담 확대 가능성 존재

빅데이터

구글, 5㎞ 해상도·시간별 예측 지원 AI 기상모델 ‘WeatherNext 3’ 공개

구글이 딥러닝 기반 차세대 기상예측 모델 ‘WeatherNext 3’를 공개하며 AI 기반 기

상 서비스의 정확도와 활용 범위 확대. 5㎞ 수준의 고해상도 예측과 시간별 전망을 

지원하고 강수 예측 성능을 전작 대비 60% 개선했으며 검색·지도·Gemini 등 서비

스에 적용 예정. 기존 수치예보의 높은 연산비용과 속도 한계를 AI가 보완하면서 원

시 위성관측 데이터의 직접 활용까지 확대되는 추세. 재생에너지·농업·재난대응 분야 

활용성이 높으나 해외 플랫폼 중심 기술 주도와 공공 기상데이터 의존성은 향후 변수

콘텐츠 & 
미디어

차세대 
미디어

월드랩스, 사진 기반 3D 공간 생성 AI ‘아틀라스’ 공개

월드랩스가 텍스트·이미지·영상·3D를 통합 처리하고 소수 이미지로 새로운 시점과 

3D 공간을 생성하는 공간지능 모델 ‘아틀라스’ 공개. 최대 1분 길이의 1440p 영상 

생성과 포인트클라우드·3D 가우시안 스플랫 출력, 로봇 시뮬레이션 등으로 적용 범

위 확대 전망. 멀티모달 AI 경쟁이 2D 콘텐츠 생성에서 물리 공간 이해와 시뮬레이

션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핵심 배경. 현재 초기 접근 단계로 실제 성능과 상용화 범

위가 변수이며, 국내 3D 콘텐츠·디지털트윈·로봇 분야의 활용 기회와 해외 모델 의

존 가능성이 병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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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주요 ICT 행사 일정

■ 해외 전시회, ■ 국내 전시회

9/7 9/8 9/9 9/10 9/11

2026 독일 베를린 소비자기술 전시회 [IFA] 
(디바이스), 독일 베를린

2026 독일 프랑크푸르트 자동차부품·서비스 전시회 (자율주행차), 독일 프랑크푸르트

2026 중국 선전 중국 국제광전자박람회 [CIOE] (장비), 중국 선전

2026 국제양자산업대전 (양자컴퓨팅), 서울 코엑스

2026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장비전 [K-BATTERY SHOW] 
(배터리), 고양 킨텍스

2026 K-ICT 위크 인 부산 [K-ICT WEEK] (종합), 부산 벡스코

9/14 9/15 9/16 9/17 9/18

2026 미국 시카고 국제제조기술 전시회 [IMTS] (디지털 전환), 미국 시카고

2026 미국 샌프란시스코 드림포스 전시회 [Dreamforce] (응용 S/W), 미국 샌프란시스코

2026 미국 산타클라라 AI 인프라 서밋 [AI Infra Summit] (인공지능), 미국 산타클라라

2026 인도 뉴델리 세미콘 인도 전시회 
[SEMICON India] (반도체), 인도 뉴델리

9/21 9/22 9/23 9/24 9/25

2026 스페인 말라가 유럽광통신 전시회 [ECOC] (차세대 통신), 스페인 말라가

2026 독일 에센 국제보안 전시회 [Security Essen] (차세대 보안), 독일 에센

2026 미국 칼리지파크 양자기술 산업 전시회 [QWC]
(양자 컴퓨팅), 미국 칼리지파크

9/28 9/29 9/30 10/1 10/2

2026 미국 라스베이거스 AI·디지털 인프라 전시회 [Yotta]
(클라우드 서비스), 미국 라스베이거스

2026 영국 런던 국제 사이버보안 전시회 
[International Cyber Expo] (차세대 보안), 영국 런던

2026 미국 애틀랜타 광대역통신 기술 전시회 [SCTE TechExpo]
(차세대 통신), 미국 애틀랜타

2026 국제첨단소재기술대전 [INTRA] (소재), 서울 코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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